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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가운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멤버가 법원에 증거

보전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7월 31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을 낸 이후, 동방신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에 증

거보전신청서도 함께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증거보전보전신

청서를 접수시킨 것은 전속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있어서 피고소인인 SM 측이 공정하지 못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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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하게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에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서'에 밝힌 증거보전 대상은 '신청인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로 기재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번 동방신기 멤버 일부의 소송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오전 1시 께 긴급 보도자

료를 통해 "세 멤버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1일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

했다"며 "이에 당사는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우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

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동방신기가 개인 혹은 일개 기업만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SM 측의 입장에 대해 이번 소송에 동참한 멤버 3명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를 통해 "심리적인 면에서 멤버들의 갈등을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될 지 몰라도 화장

품 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소송까지 온 건 아니다. 1일 SM의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검

토했는데 화장품 관련 얘기를 전면에 부각시켰는데 이는 멤버들이 부가 사업 하나로 이렇게 법

적인 소송까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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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동방신기' 활동은 지속돼야…화장품 사업은 조속히 대처" ● '동방

신기' 소송… SM 긴급 임원 회의 ● '동방신기' 재중·유천·준수, SM에 '전속계약 풀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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